
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 / 포항시장
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 다. 상정일자 
  ❍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   ▪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(2025. 2. 12.) 상정 ․ 질의답변 ․ 토론 ․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   (제안설명 :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)

 가. 개정사유

  ❍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사업
참여자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
기회를 제공하고,

  ❍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장
애인 근로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함.

 나. 주요내용

  ❍ 제명 변경
   - (현행)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
     (개정)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
  ❍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정의 추가(안 제2조제2호)
  ❍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조의2)
  ❍ 사업 참여자의 자격조건 완화(안 제4조)
   - (현행) 포항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
   - (개정)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
  ❍ 사업장 시설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정기검사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반기

별로 개정(안 제14조)



 다. 관련법령

  ❍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 및 제46조(고용 촉진),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  ❍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(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), 제41조(장애인복

지시설의 종류와 사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   - 본 조례안은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‘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
고용사업장’ 고용대상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, 위탁·운영에 관한 
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 ❍ 종합검토 결과

  - 2025년 2월 기준,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위치한 ‘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
고용사업장’은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이며, 종사자 20명과 
근로장애인 63명, 훈련장애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.

  - ‘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은’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
제46조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‘장애인 근로사업장’으로 
설치 근거에 대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되며,

  - 또한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근거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
‘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’이란 용어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을 현행 
‘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’에서 ‘포항시 장애인 
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’로 변경하였으며,

  -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‘장애인 근로사업장’의 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음. 다
만 안 제2조의2 제2항 제2호 ‘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’에 따라 
향후 물품 생산과 판매 시에 장애인들의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의 
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

  -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개정안 제4조 근로장애인의 
대상을 ‘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’으로 개정하는 것은 선제적이고 
주도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이라고 판단됨.

  - 아울러, 안 제5조에 근거하여 작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
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는 만큼 ‘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’ 위탁 
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부분들도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
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
